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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수온 특보 전면 해제 및 위기경보 하향
 - 저수온 피해 어가의 복구 신속히 지원

해양수산부는 3월 11일(수) 12시부로 저수온 특보를 전면 해제하고, 위기

경보 단계를 ‘경계’에서 ‘관심’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.

올겨울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 대비 0.5~1.5℃ 높았고, 2월 말부터 수온

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. 저수온 위기경보는 작년보다 8일 가량 짧은 57일간

유지되었다.

올해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긴급 방류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

대응 등으로 일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, 해양수산부는 재난지원금 지급

등 어업인 피해 복구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.

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“이번 저수온 재해도 어업인들의 적극

적인 대응 노력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.”라며, “저수온 특보는

해제되었지만, 피해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피해 어가가

빠르게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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